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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마우스 끝의 무게

내 용

클릭 한 번이면 온 세상이 내 손에 쥐어지는

이 거대하고 편리한 인터넷의 바다.

너무 쉽게 복사하고 너무 쉽게 붙여넣어

남의 것도 내 것인 양 착각 속에 표류합니다.

"좋은 건 같이 보면 좋잖아"라는

너그러운 핑계의 그늘 뒤에서

창작자의 소중한 권리는

조금씩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.

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글과 그림은

주인 없는 조약돌이 아닙니다.

그 뒤엔 언제나 숨을 쉬며 고민하는

한 사람의 창작자가 살고 있습니다.

공유의 바다를 당당하게 항해하기 위해

우리 손끝에 저작권이라는 나침반을 쥡니다.

정당한 대가를 치르고, 규칙을 확인하는 3초.

그 작은 멈춤이 세상을 바꿉니다.

편리함에 취해 눈멀지 않는 일,

마우스 끝에 실린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일,

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지혜입니다.




